


시간의 숨결이 
역사를 만들다

문득 지난 39년의 세월을 뒤돌아봅니다. 

성우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. 

쓰임새가 다양한 프레스 제품이 세상과의 첫 만남이었지요. 

39년간 부지런히도 움직였습니다. 

성우인의 패기와 열정은 성우인 스스로 다짐한 약속이자 도전이었고, 

그 자체로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. 

아쉬움보다는 희망이,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컸던 나날이었습니다. 

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내일을 만나게 될까요? 

성우인들이 뜨거운 손을 맞잡고 맞이하게 될 내일, 새로운 가치와 열정으로 

만들어갈 미래에 우리 성우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. 

성우가족 모두가 쉼 없이 일구어온 

그 시간의 숨결이 눈부신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입니다.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